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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출발을위하여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책머리에

안녕하십니까? <희망세상>에서 달마다 뵙던 것은 이번 호로 마지막입니다.

더 나은 민주화의 길로 가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관지를 계간지로

바꿔 가을을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우리 안을 더 들여다보고

바깥을 제대로 살피면서 정신을 가다듬는 기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6월!

저에게 6월은 ’87년 6월 민주시민 항쟁의 함성, 깃발과 함께 ’50년 6.25전쟁의

참상이 겹칩니다. 분단과 전쟁, 분열과 대결을 딛고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반 성취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똑똑하고 부지런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신문, 방송과 사람들은 특히 산업화

에 대해서 특정인의 업적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월 민주시민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통 시민들, 애칭으로

넥타이 부대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았으면 전두환 신군부독재 세력이

그렇게 쉽사리 손을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역을 맡고 있었는데, 6월 13일~15일 서울 거리, 명동성당의 분위

기를 보고 신군부독재세력은 쫓겨 나갈 것으로 확신했었습니다. 그때 매일 시

위를 마치고 모금함을 열었는데 천 원, 만 원짜리 그리고 십만 원짜리 수표 등

2,000만원이 넘는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눈으로 확인하고“아! 우리 국민들

이 이기는 구나”하며 감격했던 그 전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독자 여러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단호함, 헌신성, 그 열정을 토양으

로 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명을 일구어 내야만 합니다. 안팎의 거대

자본, 지구 생명의 위기, 내부 분열, 동북아 국제권력질서의 급변, 남북관계의 후

퇴 등 우리가 도전, 극복, 창조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통일된 새로운 문명국을 향한 제2의 민주화운동!

그 길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고 그 대열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가을에 뵙겠습니다.

 


